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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vet Hammers 

참여 작가 이승희(Seounghee Lee), 장예빈(Yebin Chang), 전다화(Dawha Jeon), 

최유정(Yoojung Ellie Choi) 

전시 기간 2025년 8월 22일 ‒ 2025년 9월 27일 (오프닝 리셉션 : 8월 22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 (FIM) 

 

 

전시 내용  

핌(FIM)은�2025 년�8 월�22 일부터�9 월�27 일까지�《Velvet�Hammers》를�선보입니다.�1990 년대에�

태어나�각기�다른�시선을�지닌�네�명의�여성�작가�이승희,�장예빈,�전다화,�최유정이�회화를�중심으로,�

이승희는�설치�작업까지�확장해�선보입니다.�‘Velvet�Hammers’라는�제목은�유연함과�강인함이�교차하는�

이들의�태도를�상징하며,�서로�다른�결로�동시대�시각�예술의�풍경을�그려냅니다.�

 

전시 서문 

FIM은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시 《Velvet�Hammers》를 개최한다. 1990년대에 태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네 명의 여성 작가—이승희, 장예빈, 전다화, 최유정—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날카롭고 밀도 있는 시각 언어를 통해 동시대 회화와 조형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층위를 제시한다. 전시 
제목인 ʻVelvet Hammers’는 이러한 태도를 포착한 상징적 표현으로, 유연함과 강인함이 교차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들의 작업은 감정과 정체성, 신체와 공간, 여성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탐색한다. 회화, 조각, 설치 등 매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소하지만 집요한 관찰과 예측할 
수 없는 흐름에 주목한다. 익숙한 장면에 스며든 낯선 틈을 포착하고, 단단한 발화의 태도로 감각의 
표면을 흔들며 존재를 선언한다. 
 
이승희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조각,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낸다. 특히 개와 인간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출발점으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상호성을 탐색하며 공존의 장면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외딴섬에 머무는 마녀로 묘사되는 여신 ʻ키르케’ 신화를 참조하여, 비주류적 
존재들과의 연대와 독립적인 삶의 서사를 감각적으로 펼쳐 보인다. 
 
전다화는 인터넷 공간 속 떠도는 이미지, 부적절한 농담, 소외된 밈과 같은 디지털 파편들을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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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회화로 재구성한다. 화면 위에 겹쳐진 레이어들은 단일한 서사로 환원되지 않으며, 하이퍼링크처럼 
연결되고 증식되며 고유한 회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세계의 과포화된 이미지 환경 속에서 
작가는 그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작은 틈을 회화의 언어로 실험한다. 
 
장예빈은 영상 속 찰나의 움직임을 포착해 회화로 옮긴다. 눈을 감거나 균형을 잃는 순간처럼 통제되지 
않은 몸짓을 화면에 정지시켜, 시간의 일부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그 흐름을 상상하게 만든다. 회화 속 
신체는 익숙한 장면에서 벗어나 낯선 긴장감과 감정을 유발하고, 디지털 감성과 아날로그 질감이 
교차하는 표면 위에 유머와 아이러니를 얇게 덧입힌다. 그의 회화는 도달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장면을 머무르게 한다. 
 
최유정은 흐릿한 인물, 비껴간 시선, 어긋난 구도를 통해 익숙한 공간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작가의 
화면에는 해석되지 않은 감정의 조각들이 유예된 채 떠다니고, 반복되는 모티브는 심리적 균열과 긴장을 
증폭시키며 공간을 낯설게 전환시킨다. 장면 사이의 단절을 포착하고 시각화하는 그는 차분하지만 
응집력 있는 밀도로 내면의 풍경을 구성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1990년대라는 공통된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되, 각자의 궤도에서 쌓아온 감각과 
서사를 통해 서로 다른 밀도의 장면을 펼쳐낸다. 단순한 세대적 우연이나 정체성의 표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태도가 충돌하고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접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밀도 높은 서사와 고유한 리듬으로 세계를 다시 감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Velvet�Hammers》라는 제목은 바로 이 이중적인 힘—겉으로는 감각적이고 유연하지만 그 안에 흔들림 
없는 의지와 저항의 태도가 깃든—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결을 지닌 작업들이 함께 머무르고 
충돌하고 어긋나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어린 시절의 종이접기 놀이 ʻ동서남북’을 떠올리게 한다. 네 
방향의 종잇장이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접히고 펼쳐지며 매번 다른 문장을 드러내듯, 이 전시 또한 
관객의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주된다. 때로는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순간조차 중요한 
리듬이 되어주며, 의도하지 않은 조화를 이끌어낸다. 
 
네 명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단지 동시대 회화의 다양한 결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기존의 세계를 재현하기보다 재구성하며, 각기 다른 언어로 복잡한 현실을 조형하고, 고유한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회화라는 장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감정은 선명하지 않고,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화면과 오브제는 피부처럼 얇거나 벽처럼 단단한 밀도로 쌓인다.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감각의 방향을 품은 채, 오늘과 미래 사이의 균열을 만든다. 《Velvet�Hammers》는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동시대 미술이 감정과 정체성, 연대를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글 | 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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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이승희는 개와 인간이 갖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회화,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
동물-세계의 관계에 존립하는 여러 측면의 얽힘을 나열하거나 서사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오브젝트와 
회화로 접근한다. 일상의 사물 또는 대상과 신화적 존재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접합시키며 다중적 관계를 
표상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적 지평과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의미를 두는 데 주목한다.  
 
이승희(b.1994)는 영국런던예술대학교, 첼시컬리지오브아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상히읗(2025, 서울), 디스위켄드룸(2023, 서울), 
문래예술공장(2021,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CALM & PUNK GALLERY(2024, 
도쿄), 전북도립미술관(2023, 완주), 성남큐브미술관(2023, 성남), LUPO Gallery(2023, 
밀라노)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장예빈은 미디어에서 빠르게 유통되는 영상 속 순간을 스크린샷으로 포착해 회화로 옮긴다. 작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찰나, 눈을 질끈 감은 순간 등 통제 범주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움직임, 예측할 수 
없는 흐름 등을 화면에 정지시켜 남긴다. 에어브러시의 떨리는 선과 흐릿한 경계는 디지털 이미지의 
속도와 회화의 물성이 만나는 지점을 드러내며, 본래 상황에서 이탈한 장면들은 낯선 유머나 긴장을 
유발하며 이미지 너머를 상상하게 한다. 
 
장예빈(b.1997)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25, 서울), 교보아트스페이스(2025, 서울), 유머감각(2024, 서울), 온수공간(2023, 
서울), 디스위켄드룸(2022, 서울)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다화는 쉽게 휘발되는 밈으로 포화된 현 디지털 생태계를 비판적으로 전유한다. 회화를 통해 
이미지를 다른 시간의 축으로 끌어내 재구성한다. 인터넷을 떠도는 밈-이미지를 비롯하여 실패한 
캐치프레이즈, 부적절한 농담 등을 디지털 파운드 오브제로서 수집하고 변환하여, 개별 작품의 표면을 
넘어 활성화되는 하이퍼텍스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로써 현재의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틈을 내고 
통로이자 장소로서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전다화(b.1990)는 경희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올해 11월 갤러리 소소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 스페이스 카다로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일민미술관(2024, 서울), 서울대 
미술관(2023, 서울)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최유정은 공간과 인물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체하고, 그 사이 생기는 미묘한 틈을 회화를 통해 
시각화한다. 흐릿한 인물, 비껴가는 시선, 어긋난 구도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화면에 머물며, 익숙한 
공간의 감각을 불확실한 상태로 전환시킨다. 작가는 반복되는 모티프를 통해 경계를 흐리고 공간을 
낯설게 만들며, 감정은 그 안에서 응고되거나 유예된다. 이렇게 포착된 단절의 순간을 화면 안에 조용한 
긴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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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b.1994)은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평면조형 전문사를 졸업했다. 페레스프로젝트(2025, 베를린), 드로잉룸(2024, 서울), 
175갤러리(2021,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고, 성북예술창작터(2023, 서울), 합정지구(2022, 서울)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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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전시 전경, «Velvet Hammers»,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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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Velvet Hammers»,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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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Velvet Hammers»,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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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She and She, 2025, Oil and acrylic on canvas, 130 x 130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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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화,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 견뎌 자기야  Can't Go Back to a Girl's Heart - Suck It Up Darl, 2025, Oil on canvas, 

165ｘ124 cm (left) 

전다화,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 순례자들 Can't Go Back to a Girl's Heart - Pilgrims, 2025, Gouache on canvas, 160ｘ50 cm 

(upper right) 

전다화,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 유난히 긴 소시지 Can't Go Back to a Girl's Heart - Extra Long Sausage, 2025, Gouache on 

wood, 5ｘ50 cm (right)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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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빈, Custom Card : Pink, Skyblue, Gold, Silver, Blue, Green, Purple, Watermelon, Red, 2025, Acrylic on canvas, each 40.9 

x 31.8 cm (9 pieces)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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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A Quiet Walk, 2025, Oil on canvas, 130 x 162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